
◯ ‘에너지 절약 경진대회’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
대응하고 참신한 절약 방법을 발굴·공유하여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, 서울시가 지
난 2013년부터 5회째 개최하고 있는 대회이다. 2016년에는 처음으로 대학의 우수사례 
발굴 및 지속적인 그린캠퍼스 운동의 확산을 위해 그린캠퍼스 부문을 추가하여 진행하
였다. 그린캠퍼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는 전년 동기 대비 연간 절감실적 외에도 에너
지 다소비기관인 대학이 주도적으로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해 진행한 캠페인 및 학교 
구성원간의 협력 정도 등의 노력을 주요하게 평가했다. 

◯ 서울대학교(총장 성낙인)는 서울시 주요 12개 대학이 참여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
하고 부상으로 상금(1,000만원)과 전기오토바이(600여만원 상당)를 수여받았다. 서울대는 
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으로, 에너지 저감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
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.  

◯ 서울대학교는 본 경진대회에 시설관리국(시설기획과) 주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시설지원
과와 온실가스에너지종합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아 교내 에너지 절감활동을 진행하였다. 
서울대 사례가 특히 높이 평가받은 부문은 구성원 참여형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한 창의
적 시도와 주관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부문이다. 구체적으로 구성원과의 소통 
증진과 인식제고를 위한 온실가스 에너지 인포그래픽의 정기 발간, 근로봉사활동과 연계
한 건물에너지 모니터링, IoT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한 사용자 참여형 대기전력 차단이 
주요한 성과로 인정받았다. 서울대는 모든 활동 부문에서 학교 구성원간 협업 및 미래 
인재 양성, 에너지 컨설팅 등의 교육과 연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. 

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 보도자료

담당부서 시설기획과 담당자 강주혁 (880-5149) 2016. 12. 8.(목)

 서울대, 서울시 그린캠퍼스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대상 수상 

◯ 더불어 서울시가 권장하고 있는 대기전력제로 연구실 조성과 이의 컨설팅 부문에서도 
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서울대에는 LED 조명, 그린터치 프로그램, IoT 스마
트 플러그 등이 설치된 대기전력제로 연구실이 50여개소 조성되어 있으며 300여명의 구
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. 이 같은 결과 서울대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는 2010년 96Kg/
㎡에서 2015년 90Kg/㎡으로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.  

◯ 11월 24일(목) 개최된 시상식에 이동진 시설관리국장과 시설기획과 실무자들이 참석하
였으며, 서울시의 요청으로 온실가스에너지 종합관리센터 정혜진 연구교수가 지속가능한 
그린캠퍼스 활동의 모범사례로 서울대학교 활동 사항을 발표하였다. 

◯ 서울대에서는 본 수상을 계기로 참여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
원 계획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학내 시스템 고도화에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
며 나아가 대학사회의 그린캠퍼스 활동에 대한 모범적인 전형을 구축하고 확산하여 온실
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. 

[구성원 소통 증진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발간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인포그래픽]



[구성원과 함께하는 그린캠페인 (2010년(좌), 2016(우))

[구성원 참여형 스마트 플러그와 제어가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]

[에너지절약 경진대회 대상수상(이동진 서울대 시설관리국장, 정혜진 연구교수(좌측부터)


